
- 극동제약 이예식 前명예회장 학교 발전 위해 3억원 쾌척

○ 서울대학교 동문 및 교수의 기부가 잇달아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고 있다.

○ 극동제약 이예식 前명예회장(서울대 약학과 46입)이 약학대학 신약개발

센터건축기금 1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. 이날 출연에 앞서 이 前명예회

장은 서울대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금(1억원) 등 2억원을 기부한 바 있

어 총 3억원을 쾌척했다.

○ 12월 17일(수) 이 前명예회장은 총장실을 방문해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으

며, 성낙인 총장, 이봉진 약학대학 학장, 이철수 발전기금 상임이사, 이상

국 약학대학 교무부학장 등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○ 이예식 前명예회장은 1949년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후 서울시 약사회 

부회장, 서울시 약업위원장,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·부회장, 극동제약 

회장 등을 지냈다. 

○ 또한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약학

대학 동창회장직을 역임하여 동문회 및 모교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.

   (사진설명1: 이예식 회장이 기부금 전달 후 성낙인 총장과 기념촬영을 

하고 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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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연말을 맞아 동문·교수 기부 잇달아

- 극동제약 이예식 前명예회장 학교 발전 위해 3억원 쾌척

-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 1억원 출연



-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 1억원 출연

○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도 이날 3,000만원을 기부해 학교 

발전을 위해 총 1억원을 쾌척했다. 최교수는 지난 2012년 아들 결혼식 축의

금 전액인 7,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. 12월 17일(화) 총장실

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, 최윤재 교수를 비롯해, 농업생명과학대학 

이학래 학장, 이철수 발전기금 상임이사, 전창후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부학장 등

이 참석했다.

○ 성낙인 총장은 “교수님의 한결같은 나눔과 배려 정신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

감이 된다”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 최윤재 교수는 “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

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”며 “기부는 당연한 사회적 책임”이라고 말했다.  

○ 최윤재 교수는 서울대 부임 이래 26년간 우리나라 전통 축산 분야에 생명공

학을 도입하여 기술집약적 동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. 또 기초과

학 분야에서부터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, 친환경 기능성 축산식품 등 실용

화 기술개발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며 총 200여 편의 SCI논문과 100여 

건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.

○ 서울대 평창그린바이오 연구소 사업추진단장을 지낸 최 교수는 평창캠퍼스 

건립에 크게 기여했으며, 기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서울대학교 브랜드의 상품

을 출시하는 등 기술 산업화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. 이러한 공

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서울대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서 ‘서울대학교 상록

연구대상’을 수상했다.

   (사진설명2: 성낙인 총장이 최윤재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.)


